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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성명서

2023. 1. 26(금)

선거방송심의위, 해체하라!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선

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 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 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중요한 합의

제 기구다.

그러나 선방위에 위촉된 위원의 면면을 보면 합의제 기구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총 9명으

로 구성된 선방위는 여야 양당의 추천을 받은 일부 위원이 있다고 하나 보수 편향이며 방심

위원장의 사적 인맥이 도드라진다.

우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은사다. 백 교

수는 지난 2013년 류 위원장의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였다.

또한, TV조선에서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방송 단체가 아닌 개별 

방송사가 추천한 첫 사례다.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홍 위원은 

MBC를 떠난 뒤 TV조선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특정 방송 관계자가 선방위에 들어갔으니 어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보수 단체와 방송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방위는 편파 심의를 위해 

구성된 단위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4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면 상정된 17건의 의안 중 MBC 관련 

의안이 9건이나 된다. 특정 방송사 보도가 안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 희한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파동에서 보듯 정부비판 방송 MBC 길들이기 심의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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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보수 추천 위원들의 이중잣대다.

MBC 관련 안건 중 여론 조사 위반 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정 제재 절차인 “의견 

진술”의 의견을 내지만 채널A <뉴스A LIVE>의 비슷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며 행정 제재인 “의견 제시” 의견을 내는 등 그 편파 정도가 상상 초월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지켜보면 이게 정말 합의제 민간기구인지 아니면 국민

의힘 친윤 언론 대책기구인지 헷갈릴 정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시기에 특별히 구성

되는 단위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인 합의제 기구이다. 사유화된 류희림 위원장 하 선방위

는 사사건건 정파적 심의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요구한다. 이런 선거방송심의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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